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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과 소진의 관계 및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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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ffects of Work-Life Balance on the Burnout and 
Mediating effects of Career Commitment

Jin-Woo Seo, Jong-Soo Kang*

Dep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일-생활 균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양자 간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강원도 소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SPSS 26.0과 AMOS 27.0을 
사용했고,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했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
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로 첫째, 일-생활 균형은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일-생활 균형은 경력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셋째, 이 과정에서 경력몰입은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생활 균형이 소진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및
사회복지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에 맞는 일-가족 균형, 일-성장 균형, 일-여가 균형 전략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첨언하였다.

Abstract  Although work-life balance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ly important issue, research on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insufficien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work-life balance
on social worker burnou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collected by a structured survey of 216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Gangwon
State. The research methodology used was as follows.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requency, 
descriptiv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in SPSS 26.0 and AMOS 27.0. In addition, bootstrapping 
was used to verify mediating effects. We found that 1) work-life balance had a meaningful negative 
effect on social worker burnout, 2) work-life balanc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commitment, and
3) career commitment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se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research a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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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생활 균형(Work & Life Balance)은 현대인의 삶
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와 가정이 요

구하는 남성의 역할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일-생활의 균
형(Work & Life Balance)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일보다 가정을 중시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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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비율이 조사 대상의 50%를 넘었다. 여성의 경제활
동인구가 증가하고 남성의 출산휴가가 늘어난다는 점도 
이러한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증한다. 

그러나 2019년도에 실시한 OECD의 세계 40개 국가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일-생활 균형 
지수는 10점 만점에 4.1점을 기록하며 40개 국가 중 37
위였으며, 1위 국가인 네덜란드가 9.7점인 것과 비교하
면 한국은 절반 정도의 수준에 그침을 알 수 있으며, 여
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하위 5개 국가 중 
하나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최하위권 점수에도 불구,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가 모든 직종에서 활발히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일-생활 균형의 논의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관한 담
론은 타 직종 대비 열약한 편이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사 등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이며, 복지인력의 중심이 되는 사회복지사는 사
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
사의 전문성은 클라이언트의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적용되는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회복지인력의 소진실태
와 대책에 따르면 다수의 사회복지사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여실히 일선 현장에
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미흡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57.5%
는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평균 2.27회의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대
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조직에서
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가장 효과성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적자원관리로 슈퍼비전을 대표적으
로 거론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사회복지사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량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한 까닭에 일정 부분 한계점을 가진다. 이 점에서 최
근에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의 논의에 대
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일-생활 균형은 근로자들의 일과 삶을 조
화시키고 균형 있게 만듦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삶의 만족
을 제고하며, 이를 통해 조직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이해된다[2,3]. 일-생활 균형에 영향을 주는 선
행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일-생활 균형의 핵심적 기제는 

삶의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인식, 태도, 행동에 있어서 
시간, 노력, 금전 등 유한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각 
영역에서 요구하는 역할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일-생활 균형을 통해 구성원은 긍정적인 감정과 
성취감을 경험하며 또한 일체감을 지니게 되며, 구성원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조직시민행동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
고 조직의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기도 한다. 일-
생활 균형이 실제로 직무와 생활 만족을 도모하고 더 나
아가 구성원들의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일-생활 균형은 직무와 생활 만족 모두 정
(+)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은 일
-생활 균형과 직무성과 및 혁신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4] 조직적인 측면에서 일-
생활 균형의 적절한 보장은 조직구성원들에게 성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일-생활 균형은 개인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며 조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이 단순히 일과 
생활을 동시에 형성하며 나타나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
려는 절충의 개념에서, 상호적인 관계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적자원관리 방안으로서의 중요성을 시사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Greenhaus 등(2006)은 각 차원(일, 
가정) 중 하나의 질이 상승하면 다른 차원도 질적인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5].

이러한 일-생활 균형은 조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뿐만 아니라, 종사자 개인이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 
요컨대 소진, 직무스트레스 등을 유의하게 줄이는 방안
이기도 하다[6,7]. 앞서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에 대
한 지표가 나타내는 사회복지사의 열약함을 고려했을 
때, 일-생활 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
해 연구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국내에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을 연구한 선례가 일반적인 기업 
직종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며,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란 
직종 홀로 이러한 논의에서 배제된 작금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아울러, 사회복지 현장이 더 나은 서비스와 질을 위해 
경쟁성과 양적인 공급이 진행되고, 사회와 국가로부터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받는 현 상황에서 사회복
지사의 소진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회복지
사는 전문직이라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열약한 처우가 
늘 연구되고 있으며,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근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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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신건강, 과중한 업무 등이 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8-10].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소진으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은 하락하
게 된다. 소진이 한 순간만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저하
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복합적으로 진행되
는 단계인 관계로 이 같은 점이 야기할 문제점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11].

결국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인 조직과 다른 활동과 가
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조차 어
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조직의 운영 목적은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보장과 사회통합 기여인데, 그렇기에 일선 현
장의 사회복지사는 일-생활균형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 
추구를 두고 대립 혹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는 소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
원관리는 경력몰입이 예시가 될 수 있다. Leiter & 
Bakker(2010)는 경력몰입과 소진은 반대편의 개념이며
[12], 일-생활 균형과 경력몰입 간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고려했을 때[13-15], 일-생활 균형
과 경력몰입, 소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경력몰입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가지
는 태도[16]라는 정의에서 보았을 때, 일-생활 균형을 통
해 자신의 직업에 대한 태도를 재정비하고 경력에 몰입
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마음가
짐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과 생활의 균형과 소진의 양
자 간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개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lau(1985) 역시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사
회복지에 대한 태도가 경력몰입이라 하였다[17].

이상의 배경에서 일-생활 균형이 소진과 어떤 인과관
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경력몰입이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는자 한다.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지각하
는 조직의 외적인 영향이 클라이언트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라는 경력에 
몰입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
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리라 추론된다. 아울러, 사회복
지사라는 경력에 애착을 가짐으로써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진 소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18]. 또한, 
일-생활 균형과 경력몰입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가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적자원관리 방안의 차별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생활 균형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둘째, 일-생활 균형이 사회복지사의 경력몰입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일-생활 균형과 사회복지사의 소진에서 경력몰
입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Fig. 1과 같

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 이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통해 데이터
의 적합성을 판별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측정 도구
2.2.1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족스러움

을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가족, 일-여가 
및 일-성장 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가족 균형은 직
장의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긍정적인 차원
의 경험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이며, 일-여가 균형은 삶
의 활력과 재미를 찾고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의 항상성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일-성장 균형은 자기 
계발 및 성장을 통해 심리적 에너지를 회복하고 조직과 
수평적 관계로 인지하고 만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측정 
도구는 Kim 등(2008)이 개발한 일-생활 균형 측정 도구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81로 나타났다[19].

2.2.2 소진
소진은 Demerouti & Nachreiner(1998)[20]가 개발

한 올덴버그 소진척도(Oldenburg Burnout Inventory)
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는 탈진과 무관심의 2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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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진이란 대인관계에서의 스
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심리적 
증후군이며, 흔히 정서적 탈진으로 정의된다[21]. 소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업무 관련 정서
적 탈진과 무관심 정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값은 .93으로 나타났다.

2.2.3 경력몰입
경력몰입은 자신의 경력 목표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

과 동일시하여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22].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복지사가 경력에 대한 몰입과 애착을 갖는 정
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2.3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280명에게 배포하였고, 이 중 232부를 회수하
여 최종적인 회수율은 82.5%로 나타났다. 다만 불성실 
설문지 16부를 제외한 216부를 데이터 코딩을 하였으
며, 추가로 결측치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배제하여 최종
적으로 분석에 210개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2.4 분석 방법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6.0 및 AMOS 27.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주
요 변수의 분포적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하고,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판별하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는 t-검정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이 경우 사후검정은 
표본 크기의 차이를 감안하여 Scheffe를 사용하였다. 일
-생활 균형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AMOS를 사용한 구
조방정식을 실시했고, 경력몰입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61.0%). 
사회복지 자격 등급은 2급이 145명(69.7%)으로 가장 많
았고, 학력 수준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122명(58.1%)으
로 많았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82 39.0

Female 128 61.0

Age

20s 21 10.6
30s 65 32.8

40s 59 29.8
More than 50s 53 26.8

Marital Status
No 73 34.9
Yes 136 65.1

Total career

~2 years 45 22.7
3~5 years 47 23.7

6~10 years 66 33.3
11 years ~ 40 20.2

Education

High school 8 3.8
Junior college 45 21.5

University 122 58.1
Graduate school 34 16.3

Certificate
1st Degree 63 30.3
2nd Degree 145 69.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계수 분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이전에 주요 변인 간 다중공선성

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해 주요 변인 간 이변량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고, 정규성 분포를 판별하기 위해 왜도
(skewness) 및 첨도(kurtosis)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변인은 상호 간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수준을 보였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들이 지
각하는 일-생활 균형 정도는 2.91로 나타나 중간값 이하
를 보였고, 사회복지사들의 경력몰입 정도는 3.57로 분
석되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소진 정도는 2.92로 
나타났다. 아울러, 왜도 및 첨도는 정규성 분포에 위배된
다고 판단되는 절댓값 3을 넘지 않아, 본 변수는 정규성
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일-생활 균

형, 소진, 경력몰입의 주요 변수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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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Skewness Kurtosis WLB Burnout Career 
Commitment

WLB 2.91 .65 .268 .574 1

Burnout 2.92 .55 -.130 .735 -.572*** 1
Career Commitment 3.57 .80 -.559 .908 .252*** -.556*** 1

**p<.01

Table 2. Descriptive and Correlation, Skewness & Kurtosis

Spec.
Work & Life Balance Career Commitment Burnout

Mean t/F Mean t/F Mean t/F

Gender
Man 2.88

-.512
3.51

-.831
2.97

.956
Woman 2.93 3.61 2.89

Age

20s 2.89

2.934*

3.45

1.656

3.07

6.595***30s 2.76 3.45 3.08
40s 2.89 3.60 2.92

more than 50s 3.12 3.76 2.67

Marry
No 2.89

-.318
3.46

-1.521
2.98

1.228
Yes 2.92 3.64 2.88

Career

~2 years 3.01

2.210

3.74

2.994*

2.81

1.864
3~5 years 3.03 3.40 2.98
6~10 years 2.76 3.81 3.03

more than 11 
years 2.85 3.81 2.85

Certificate
1st Degree 3.02

1.725
3.59

.308
2.96

.530
2nd Degree 2.86 3.56 2.91

Education

High school 3.26

1.304

3.48

1.214

2.72

.738
Junior college 2.93 3.49 2.93

Universty 2.86 3.54 2.95

Graduate school 3.00 3.81 2.84
*p<.05, **p<.01

Table 3. Scheffe 

사후검정은 표본 크기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Scheffe 검
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먼저 일-생활 균형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
록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일-생활 균형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력몰입은 사회복지 경력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력이 오래된 사회복지사일수록 
경력몰입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진은 일-생활 균형과 마찬가지로 연령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진에 대한 정도가 적
다는 의미이다. 이같이 소진 정도가 연령에 의해 낮아진
다는 것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21,23].

3.4 구조방정식 검정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

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생활 균형은 종속변
수인 소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677***), 매개변수인 경력몰입에도 유의한 정(+)적 영
향을 주고 있었다(.315***). 다음으로 매개변수인 경력몰
입은 종속변수인 소진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341***).

마지막으로 모형적합도의 경우 RMSEA값이 .093으로 
일반적으로 수용하기에 유의한 수치였으나, 다른 모형적
합도 수치를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
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즉, 일-생활 균형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사회복지사일
수록 소진은 낮아지고, 자신의 경력에 더욱 몰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이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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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Fit CMIN/DF NFI TLI CFI RMSEA

Coefficient 2.827 .933 .937 .955 .093
Path Std.Est S.E C.R P Status

WLB → Burnout -.677*** .113 -7.151 .000 Sig.
WLB → Career Commitment .315*** .140 3.546 .000 Sig.

Career Commitment → Burnout -.341*** .048 -5.447 .000 Sig.
***p<.001

Table 4. SEM analysis and Model fit

Indirect Effects

Path Std.Est S.E P Status
WLB → Career Commitment → Burnout -.108 .047 < .01 Sig.

Table 5. Bootstrapping for analysis mediating effect of Career Commitment

3.4.1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
경력몰입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유의하

게 매개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경력몰입은 양자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8**).

4. 결론 및 논의

일-생활 균형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 되어
야 할 요소이다.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서 중요
한 것은 성과보다 개인이 조직과 직무에 충성하고 열의
를 다질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종은 인
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진과 이직과 같이 조직 내에서 전문직의 역량 소
모는 적절하지 않은 현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
족, 여가, 성장의 하위 요소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사가 더 
나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의 적응을 돕는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생활 균형은 경력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
친다. 즉,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이 높을수록 경력몰
입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
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므로[14,15], 사회복지의 분

야에서도 경력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을 시사한다[25]. 경력몰입이 사회
복지직에 갖는 태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26], 윤리적이
고 전문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태도를 함양하는 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일-생활 균형은 소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첫째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선행연구를 지지하
고 있으며[6,27], 소진이 사회복지사의 이직과 같은 조직 
이탈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28], 적절한 일-생활 균형
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사전에 소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생활 균형과 소진의 관계에서 경력몰입의 매
개효과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사의 일-생활 
균형이 높고, 경력몰입이 높을수록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생활 균형이 사회복지사 스
스로 노력한다고 하여 온전히 그것을 소유하기는 어렵다
는 점에서 비롯했을 때, 사회복지기관, 나아가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측에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논의 및 
보장할 필요가 있다. Frone(2003)은 일과 가정이란 다
중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단점보다, 상호의 호혜성을 보
완함으로써 여러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
다[29].

넷째, 연령에 따른 소진의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며
[21,23], 사회복지라는 조직적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연령이 많은 슈퍼바이저가 연령이 적은 슈퍼바이지에 대
해 소진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알려주거나, 혹은 
슈퍼비전 중 지지적 슈퍼비전(supportive supervision)
을 통해 소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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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될 수 있다[30]. 사회복지기관에서 슈퍼비전은 조직몰
입과 경력몰입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몰입도를 높이는 중
요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이기도 하다[31].

이러한 결과로 보아 일-생활 균형은 소진을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사회복지기관 특성에 맞는 사회
복지사 일-생활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 개
개인을 고려한 조직 내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생활 균형은 사회복지사 개인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외부적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제언
이 필요하다.

우선 적절한 일-생활 균형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
로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외부
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일 것이다. 일례로, OECD 국
가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나
라의 경우, 일과 생활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또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2]. 현재까지 
일-생활 균형의 장애 요인으로 책무성(accountability)
에 기반한 성과 위주의 평가로 인한 직무요구가[33] 있으
므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해당 부분을 배려할 필
요가 있다. 추후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의 방향성에서 종
사자의 관점(perspective)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34].

다음으로 일-생활 균형을 사회복지사가 누릴 수 있도
록 조직 차원에서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
도록 능동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조직문화가 개인
의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중요함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
관적으로 지지되고 있고, 또 보고되는 바이다[35-37]. 
개인적 차원에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38], 결국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사회복지의 기본 담론처럼 조직에서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외부적 인식과 
평가를 위한 명목상 운영이 아닌,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관리자들이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39]. 즉, 사
회복지 정책 방향에서 누락된 종사자의 관점을 관리자가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주기적인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교육이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조
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 다음의 한계점이 있
어 후속 연구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
는 단년도 자료를 이용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추후 시계
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이 
강원도권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전국 단위의 
사회복지관으로 일반화하기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력몰입이라는 한 차원만을 다루

었으나, 사회복지사들은 경력몰입이 아닌 조직몰입 등 
다차원적인 몰입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40] 여러 몰입 간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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